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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토가카즈오(糸賀一雄, 1914 ~ 1968, 이하 이토가로 기술)는 일본의 장애아교

육ㆍ복지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실천가이자 사상가’(吉田久一, 1974, 384), ‘지

적장애아(인)의 아버지’(糸賀一雄, 1982a, 京極高宣, 2001) 등으로 불리는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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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일본 지적장애아(인) 교육ㆍ복지의 선구자 이토가카즈오의 공감사상의 원

천을 이루는 것은 청년기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토가의 청년기 사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를 구명하였다. 이토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청년기 사상이 

이토가 사상의 원천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내용이 실증적으로 구명되지 않았으며, 인물사적인 

관점에서도 사상형성의 초기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

독교 신앙, 종교철학적 사색, 기간제 교사로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형성된 교육관이라는 세 관

점에서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을 분석하였다.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과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洪淨淑ㆍ松矢勝宏ㆍ中村滿紀男(2001)의 선행연구의 성과에 근거하여 공감사상을 요약ㆍ제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 사상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

상 간의 핵심구조로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실천적인 사랑의 중시, 자각과 책임에 

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토가 사상이 우리 특수교육자들에게 주

는 의미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이토가카즈오, 청년기사상, 공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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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토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기인 1946년에 이케다타로우(池田太郞), 타

무라이찌지(田村一二)와 함께 전쟁고아와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오우미학원(近

江學園)을 설립하였다.

이후 이토가는 오우미학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중증심신장애아, 지적장애인 대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여 이 길의 선구자로서의 족적을 남겼다. 그

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발달보장’을 비롯해 ‘공감’, ‘자기실현의 교육’,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등의 사상을 주창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은 일본의 장애아

교육과 복지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토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이에 저항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비판이나 저항이 아닌 오우미학원에서의 진지한 실천과 깊은 사색으로부터 탄생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움직인 조용한 혁명이었다. 또한 그는 오우미학

원이라는 집단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외부 세계로 열린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는 

오우미학원이라는 시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일본의 장애아교육ㆍ복지의 변화를 추

구하고 요구하고 활동한 이토가의 사회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특수교육ㆍ장애인 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그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적ㆍ근원적 토대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

되었다. ‘이토가의 진면목, 그 업적의 비교할 수 없는 독자성은 무엇보다도 종교철학

에 뒷받침된 고매한 논리성과 그 사상성에 있다’(糸賀一雄, 1972, 5)1)는 평가에서

도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ㆍ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사상에 대한 논리적 추구와 보다 

근원적인 이념의 천착에 이토가의 사상연구는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한다.

이토가는 일본 장애아교육ㆍ복지의 선구자로 지목되는 교육자이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그의 사상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 일본에서의 이토가에 관한 선행연

구는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학의 영역에서도 中

山愼吾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淸水寬(1976, 1978, 1991)는 이토가의 대표적인 장애아교육ㆍ복지 사상인

‘발달보장’의 형성과정을 오우미학원의 성립ㆍ발달과정과 관련지어 구명하였고, 森

博俊(1992)는 사회적응과 자기실현이라는 두 관점을 통해 이토가의 지적장애 아동

관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 이토가의 자립관에 대한 변천을 밝힌 것(星野奈緖美, 

1988)과 이토가의 인생관, 장애인관, 사회관을 고찰한 연구(石野美也子, 1994), 그

리고 이토가의 지적장애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도달점으로 ‘동심원’개념

에 관해 검토하여 고찰한 연구(草山太郞, 1995), 이토가의 ‘사회복지사상’과 ‘사

회복지론’에 대해 분석한 연구(吉田久一, 1974)가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는 이토가의 ‘공감’ 사상에 관해 고찰한 논문(洪淨淑ㆍ松矢勝宏ㆍ中村滿紀男, 

2001) 및 이토가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개관하는 서적(京極高宣, 2001; 高谷淸, 

2005)이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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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에서 언급한 中山愼吾는 사회복지실천 행위주체의 내면적 동기에 주목하

여 ‘사회복지실천의 이미지’를 이토가의 저작에 표현된 이미지를 통해 고찰하였고

(中山愼吾, 1993a, 1994), 사회복지 시설사의 관점에서 이토가 저작의 초창기 서술

을 분석하였으며(中山愼吾, 1991), 이토가가 품고 있던 사회형성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中山愼吾, 1993b).

일본에서 현재도 이토가의 독자적인 사상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2),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이토가의 사상연구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토가의 생애 중 오우미학원을 시작한 1946년 이후를 주된 연구대

상으로 삼고 있다. 이토가의 장애아교육ㆍ복지 사상이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을 통

해 발전ㆍ심화되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토가의 청년기 프로필로부터 그의 사상적 기반이 청년기인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淸水寬(1991)는 이토가 사상에 내재하는 중요한 특질로 ‘종교성ㆍ철학성’을 

들고 있다. 이토가 사상의 ‘종교성ㆍ철학성’의 존재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이토가는 고교시절 기독교에 입신하여,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교

토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하여 예리한 철학적 사고력을 배양하

였으므로 이토가의 ‘종교성ㆍ철학성’은 고교ㆍ대학시절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여겨

진다. 그리고 이토가는 대학졸업 후 2년간 교토에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가 되어, 

木村素衛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에 참여하여 인간과 교육에 관한 사상을 심화시켰다

(森博俊, 1992, 127). 

대표적인 선행연구자들은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이 이토가사상의 원천임을 인식하

고 있으며(예를 들어, 吉田久一, 1974, 384; 淸水寬, 1991, 191, 193; 森博俊, 

1992, 127), 무엇보다 이토가 자신이 오우미학원 설립 후 10년 정도 경과한 시점

에서 자신의 사상이 20대의 그것과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숙해졌

다고 고백하고 있다(糸賀一雄, 1982, 325).

이와 같이 볼 때 이토가의 사상형성의 출발점은 청년기이며, 이 사상은 그의 실

천의 원동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토가 사상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

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상의 토대인 청년기사상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구명하여, 그 

후의 사상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이라는 

토양 위에서 그의 장애아교육ㆍ복지사상이라는 열매가 맺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토양과 열매를 함께 파악하는 것은 이토가 사상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인간의 인격성”이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서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모든 실천의 기초에 두고자 하는 “공감사상”’(淸水寬, 1991, 213)은 이

토가의 독자적인 인간관임과 동시에 ‘발달보장사상’과 함께 이토가 사상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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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감사상은 이토가 사상 가운데, 그의 

청년기사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상으로 여겨진다.

洪淨淑ㆍ松矢勝宏ㆍ中村滿紀男(2001)는 공감사상이 내포하는 중심개념으로 인

간관계관으로서의 공감사상, 공감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그 사회를 형성해 

가는 자각자ㆍ책임자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고, 공감사상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이

토가의 청년기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공감사상과 청년기사상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공감사상의 분석에 주력하였으며, 이토가가 청년기에 

저술한 다양한 1차 자료를 구사하여 이토가의 청년기 사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 이토가의 청년기는 그 후의 사상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

계일 뿐만 아니라(京極高宣, 2001, 84), 인물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사상형성의 

초기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토가 사상, 특히 공감사상의 원천을 이루는 것은 기독교 신

앙, 종교철학적 사색,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형성된 이토가의 

청년기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청년기사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청년기사상과 공감사

상의 구조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토가 사상

이 우리 특수교육자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우선 청년기 사상을 구명하기 위해 

이토가의 청년기 문서, 논문 등의 미발표 저술이 보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목

회(大木會)의 법인본부(일본 시가현 위치)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참고문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중 대부분은 미발표 저술이며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과 종교철학 관련 논문, 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반 이상은 육필(肉

筆) 원고로 1차 史料로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공감사상에 대해서는

‘糸賀一雄著作集(전3권)’(糸賀一雄, 1982a, 1982b, 1983)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

우미학원 창립기 이후의 저서와 간행물에 발표된 저술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Ⅱ. 이토가카즈오의 청년기 사상

1. 이토가카즈오와 기독교

이토가는 松江(마츠에) 고등학교 시절에 마루야마후미오(圓山文雄, 이하 마루야

마로 기술)의 영향으로 크리스천이 되었다. 마루야마는 그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

을 준’(糸賀一雄, 1967, 40) 절친한 벗으로 이토가의 글에 종종 등장한다. 이토가



일본 지적장애아(인) 교육ㆍ복지의 선구자 이토가카즈오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217

의 청년기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청년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인

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이토가의 사랑에 대한 인식

이토가에게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이었다(糸賀一雄, 1935f). 이 같은 신앙의 토대를 가진 이토가는 기독

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한 고민을 고교시절의 일기에 풀어놓고 있다.

○월 ○일 친구의 축복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 비참하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일까? 나는 인류를 사랑하지만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다. 인

류를 사랑할수록 개인에 대한 사랑은 적어진다. 사랑이 공상의 날개를 펴면 어디까지든 날아간다. 

하염없이 날아간다. 관념적으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지. 하지만 한 집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할 

정도의 미움 또한 내 안에 공존한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진실을 직시하자(糸賀一

雄, 1934a, 2-3).

여기서 이토가의 관념적인 사랑에 대한 경계심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지 않고 관념적ㆍ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사랑은 의미가 없음을 성찰하였

다. 이 같은 맥락은 마루야마와 관련된 다음의 두 가지 에피소드에도 잘 드러나 있

다. 첫 번째는 고교시절 이토가가 신학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된 마루야

마가 목사님께 그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며칠 안 되어 매우 바쁜 가운데 있는 목사님께서 깊은 신앙의 편지를 보내셨다. 이 때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진실한 영혼의 교제는 여기서 생겨

난다. 이 교제야말로 신앙에 의한 사랑의 무대다.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교제 가운데 살아

가고, 함께 수고를 나누는 것 이외에 무엇이겠는가?(1936c).

두 번째로는 대학시절 어느 날 의대생이 된 마루야마를 방문하였을 때, 그에게 

들은 이야기를 인상 깊게 적고 있다. 

어느 심술궂고 버릇없는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이야기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다.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라도 열심히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었어. 하지만 그 

아이가 기도해 달라고 조르게 되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사랑보다도 더 큰 힘이 거기서 일하고 있

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야.” 침묵하는 그를 보며 그의 내면에 불타고 있는 신앙과 사랑과 그 

실천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나는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193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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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볼 때 청년기의 이토가는 사랑의 실천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토가에게 ‘사랑’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2) 신과 인간의 인격적 교류로서의 신앙

이토가는 기독교 신앙을 ‘신의 은총과 인간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

다. 절대적인 신이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십자가의 극치까지 사랑한 것이 은총이

며, 인간이 그의 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자아를 부정하고 진정으로 신을 우러

르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이다(糸賀一雄, 1935a, 1935e). 이토가는 신앙을 신으로부

터 주어지는 수동적인 성격과 ‘결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는 신앙의 신비’(糸賀一

雄, 1935e)라 하면서도, 자신의 결단이라는 주체성이 충족될 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토가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진지한 신앙태도의 알파와 오메가’인 기도라

는 수단을 통해 신과 일대일 관계를 가지면서도 이웃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항상 신 앞에 서서, 이웃에 대해 책임지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糸賀一雄, 1934c).

한편 이토가는 ‘신앙의 일의적 문제’를 신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이는 정의

로운 신 앞에서 자신이 올바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물음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토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일의적인 문제를 중시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각 개인이 

신과의 관계에 바로 설 때 교회의 교제도 깊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

과 자신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토가의 신앙 이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적으로 신을 대망하는 것보다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신을 대망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糸賀一雄, 

1936e). 이토가에게서 전자는 신앙의 기본이며, 후자 또한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이다.

3) 종말론적 신앙-신앙과 희망

이토가가 종말론적인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졸업논문 주제

가 ‘パウロにおける終末の問題(바울에게 있어서의 종말의 문제)’였던 것에서도 추

측할 수 있다. 이토가에 의하면 바울의 종말론은 ‘바울 신학 내지 바울 사상의 중심

문제’이며, 이는 ‘신앙과 희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구원의 현재성의 확

신이 신앙이라면, 미래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희망’이다. 즉 ‘현재의 구원으로 장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그 실현을 의심할 수 없는 희망으로 현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신앙과 희망이야말로 바울 사상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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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종말론에 대해 이토가는 ‘미래를 내포한 현재의 기독교 신앙은 신앙인

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토가에 따르면 이는

‘현재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관심’이며, 이 윤리는 자유와 사랑을 원리로 하고 있

다(糸賀一雄, 1938a).

이토가가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관점을 통해 본 신앙과 희망과의 관계는 미래와 

현재, 달리 말하면 역사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토가가 ‘종말적으로 살아간다’(糸賀

一雄記念會, 1970)고 말할 때, 이 같은 역사관이 그 배경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역사관은 이토가가 ‘현실을 극복하고,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도 남는”능

력을 경험’(糸賀一雄, 1938a)케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2. 인간존재에 대한 종교철학적 고찰

이토가는 대학시절 종교철학을 전공하면서 종교적 사색과 인간존재에 대한 인식

을 심화시켰다. 여기서는 이토가가 대학시절에 인간존재에 대해 고찰을 시도한 대표

적인 원고를 분석하여, 청년시절 이토가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1) 관심

먼저 이토가가 교토대학교 2학년 재학시절에 쓴 ‘關心’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糸賀一雄, 1936r, 1936s). 이토가는 인간의 본질적 관심은 자신을 향하고 이

기적이며, 사람과 사람 간에는 깊은 골이 가로놓여 있다며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직접적인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 직접성의 세계에 머무는 것은 자신에

게 고착하는 것이며 자신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가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다.

모든 것이, 세계가, 네가 나에 대해 아무 관계없는 타자(他者)일 때 나는 과연 무엇일까? 현실을, 

그리고 너를 쉽게 보는 이기적인 관념론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 없이는 나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대하는 지가 나의 전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다(糸賀一雄, 1936r, 4).

따라서 직접성의 세계에서 자신은 동물이 살고 있는 의미에서의 구체성 밖에 없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가는 인간이 변증법적 존재이기에 직접성을 부정함으로써 

긍정하여, 직접성이 구체적이었던 것보다 더 고차적인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

다. 직접성의 부정은 직접적인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직접성에서 탈피

하여 인격을 가지는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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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격으로, 응답과 죄의 관계에까지 자신을 자각할 때, 다시 말해 사람이 사회적ㆍ역사

적 세계 가운데서 그 존재가 문제된다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실한 구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사회적ㆍ역사적 존재로서 자각하는 자신의 관심은 역시 자신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 세계에서의 

관심이 자신이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세계에 대한 응답적 

관심인 것이다(糸賀一雄, 1936s, 2-3).

이토가는 ‘응답’과 ‘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 원고가 미완성인 

관계로 이토가의 인식에 대해 더 이상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토가는 

다른 원고에서 ‘죄의 관념과 책임의식’의 관련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糸賀一雄, 

1939c). 金子晴勇(1992)에 의하면 영어의 Responsibility나 독일어의 Verantwor 

tung는 타인에 대한 ‘응답’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즉 책임이라는 말은 타인에 대

해 응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응답’이라는 것은 상호작용 가운데 이루

어지는 것이며, 상대의 물음에 적절하게 내가 응답한다고 하는 간주관적 행위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책임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

에서 기술한 이토가의 ‘응답’과 ‘죄’의 문제는 책임의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응답과 죄의 자각은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인격적 실재자-인간존재의 측면적 고찰을 매개로 하여

다음으로는 1937년에 쓰여진 소논문 ‘人格的實在者－人間存在の側面的考察を

媒介として’(糸賀一雄, 1937a)를 통해 이토가의 인간존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로 한다. 이 논문에서 이토가는 종교 문제를 인간의 현실에 대한 태도를 단서로 고

찰하고 있다.

이토가에 의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는 인간과 관련된다. 종교 또한 현실에서 ‘인

간의 한 존재 방식’이므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토가는 종교를 탐구

하는 하나의 단서로 현실에서 인간의 생의 태도(단계)를 ‘직접적’, ‘간접적’, ‘절

대적’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직접적 생의 태도란 감성적이며 자의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향락

이 생의 내용이며 목적이다. 여기서 인간은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관철을 통해 

자기파멸의 길로 달리게 된다. 다음 단계의 간접적 생의 태도에서는 이 같은 투쟁 내

지 그 귀결로서의 파멸이 비참하다는 것을 자각한다. 간접적 생의 태도의 계기가 되

는 반성은 ‘생의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확립시키는 작용’을 하며, 

문화의 확립에 의해 자신은 직접성에 의한 파멸을 면하게 된다. ‘자신’은 문화를 통

해 ‘타인’과 상호관계를 갖고, 간접적으로 생의 공동을 영위한다. 이와 같이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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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주체는 타인과 생의 공동체를 갖는다. 그러나 간접적 생의 태도에서는 유한적 

현실이라는 상대성 하에 있는 자신이 영원과 절대를 지향하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생의 태도는 주체성 측면에서의 진리추구가 아니라 절망이라

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자각은 인격의 세계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인

격의 세계는 ‘자신에 대립하여 자신을 초월하는 “타인”, 그와의 생의 공동체’이며,

‘자기와 동등한 실재로서의 타인을 전제로 한다’. 자신과 타인과의 공동이 인격의 

본질이며, 이와 같은 공동을 성립시키는 것이 ‘사랑(agape)’인 것이다.

이토가에 따르면 절대적 생의 태도와 관련된 사랑은 실재하는 타인에게 기점을 

갖는 agape이며, 직접적 생의 태도의 그것은 epithumia(욕구ㆍ물욕), 간접적 생의 

태도의 그것은 eros이다. 또한 아가페에서만 사람은 비로소 인격이라 하였다. 그러

나 타인의 요구와 아가페에서의 타인 그 자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모

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토가는 종교의 유형을 끌어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영원을, 절대를, 신을 ‘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 자기 밖에서’ 나아가 인간 밖에서 발견한다. 

아니 발견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절대적 생의 태도인 것이다(糸賀一雄, 1937a, 17).

신 중심의 아가페, 신 중심의 일방적 생의 공동이 현실 가운데 실현될 때, 자신

은 신의 상징으로 화하여 새로운 생을 살게 된다. 이 의미는 다음 이토가의 진술에 

의해 더욱 명확히 이해된다.

그것은 더 이상 ‘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신이 말하는’ 언어를 들으면서 ‘ 내가 말하

는’ 것이다. -중략- 구원받은 생은 신의 아가페에 사는 생이며, 이로 인해 비로소 사실적으로는 인

간성 그 자체도 흔들림 없는 근거를 갖는다고 말해야 한다(糸賀一雄, 1937a, 20).

3) 인간의 존재근거

‘人間の存在根據(糸賀一雄, 1938f)’는 미완성 원고로 이토가가 대학시절에 쓴 

것으로 여겨진다. 이토가는 구체적인 인간존재의 방식을 묻는 것이 자신을 소외한 

주지주의(主知主義)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묻는 물음에 수렴된다 하였

다. 우선 이토가는 인간의 생의 의미를 죽음의 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하려 하였다.

이토가에 따르면 ‘인간이란 죽을 수 밖에 없는’존재이며, 이 ‘죽음의 자각’

은 인간을 ‘자기부인’에 이르게 한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존

재근거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근거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

을 인정한다면 이 근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이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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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에 서 보기로 하자.

근거가 자기 가운데 없다면 자신이 놓인 기반이야말로 다음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

기서 말하는 기반이란 결코 나 혼자만의 기반일 수 없다-중략-나는 내가 놓여있는 세계에서 관계

적 존재이다. 나는 내가 ‘ 놓여 있다’는 의미에 서 세계와 관계를 갖고, 동시에 나와 동일하게 이 

세계에 놓여 있는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糸賀一雄, 1938f, 6).

이토가는 자신의 존재근거를 이 ‘관계’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 관계의 대상을

‘나와 너’, ‘나와 세계’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자신은 이러한 관계 위에 서 있

다. 다만 이토가는 ‘자기가 다른 이와 관계할 때에 그 관계하는 타인은 단지 주체에 

대한 객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즉 관계하는 타인은 자신에게 

있어 인격적 타인이며 주체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인 것은 이

러한 관계에 있어서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토가의 인간존재에 대한 물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었으

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으로 인간존재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토가는 인간

관계의 방식을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서 오는 인격의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

와 같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진실한 생의 공동이 영위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

의 공동을 흔들림 없도록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사명의 자각

청년시절 이토가의 교육관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시절에 쓴 원고 ‘〔確信〕

について考へたこと’(糸賀一雄, 1939b)를 주로 참조하여 그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

다. 여기서 이토가는 교육자에게 초점을 맞춰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강조하

였다. 즉 아동의 질을 묻기 전에 교사 자신의 내면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는 그 실천의 기초가 되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토가는 확신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교육실

천에서의 확신은 교육사명의 자각과 통하는 것이다. 이 교육자 측의 자각 내지 확신

의 유무가 이토가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부단한 연구, 그 연구에 의한 실

천, 그리고 실천의 축적에서 오는 확신을 중시하였다. 한편 청년시절 이토가는 교육

과 국가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각이 빠지기 쉬운 아동의 대상화ㆍ객체화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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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동의 눈높이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

고’, ‘더불어 살아갈 때’에만 교육은 이루어진다.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적인 

접촉에 대한 마음가짐은 교육자가 부단히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중략-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부단히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 ‘배우는’ 진정한 자세는 대상에 대

한 지식의 축적만이 아니라 자신을 대상에 투입하여 거기서 주체적인 혈육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다(糸賀一雄, 1939b, 23).

이와 같이 이토가는 교사와 아동이 더불어 배우는 관계, 쌍방의 인격적인 교류

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단히 배우면서 부단히 단련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결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교사들에게 ‘배움’

과 ‘헌신’의 각오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Ⅲ.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

이토가는 상기한 바와 같은 청년기 사상의 기반을 가지고 1946년부터 오우미학

원을 무대로 지적장애아동의 교육 및 복지 실천에 임하게 되었다.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 가운데 이토가는 구체적인 장애아교육 및 복지 사상을 모색하여 다양한 사상을 

탄생시켰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선행연구(洪淨淑ㆍ松矢勝宏ㆍ中村滿紀男, 2001)에서는

‘공감’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인식에 주목하여, 인간관계관으로서의 공감사상, 공감

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그 사회를 형성해 가는 자각자ㆍ책임자의 개념을 중

심으로 논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공감사상을 간단히 요약ㆍ제

시한 후,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구조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감사상

이토가가 말하는 공감의 세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감하는 세계ㆍ인격적인 

교류의 세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장애인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삼아 자기 

자신과의 대결을 요구하는 세계이며, 함께 성장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감사

상의 중심에는 ‘대상과 주체의 평등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공

감사상의 기반에는 ‘사랑’의 인식이 있었는데, 이토가에게 사랑이란 이해되는 것보

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실천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감사상에 ‘생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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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도입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통성을 주장함으로써 평등한 상호작용으로서

의 공감사상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토가는 일관되게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였다. 현실사

회는 장애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공감이 희박한 사회였다. 이런 사

회에 대해 이토가는 공감 사상이 뒷받침되고 공감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하였고, 이 사회를 지향하여 계속 활동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주체를 자각자ㆍ책임자로 불렀다. 자각자

ㆍ책임자는 장애인과 공감의 세계에 눈떠, 현실의 사회변혁 책임을 나눠 갖고자 하는 

의식을 갖는 사람이다. 즉 이토가가 이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역할은 자각

자ㆍ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자ㆍ책임자 의식은 복지사업이나 특수교

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롯해 사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감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것이 청년기 사상임을 다음과 같은 양자의 관

련성 고찰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이토가의 인간존재에 대한 인식

이토가의 청년시절의 종교철학적 사색은 후에 장애인의 문제를 ‘인간존재’의 

문제로 심화시킨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이토가에게 종교철학적 사색은 인간존재

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에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1)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인식한 점이다. 여기서 청년기의 이토가가 인간의 존재근거를 자기와 타인과의 ‘관

계’에서 찾고 있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감사상에서도 이토가는

‘인간관계 자체가 인간존재의 근거’(糸賀一雄, 1972, 32)라는 명제로부터 공감의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인간의 존재근거’라는 표현상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이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

감사상 간에는 내용상의 유사점 또한 분명하다. 즉, 주체-객체가 아닌 주체-주체의 

관계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일관되게 강조한 점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이토가는 

타인을 자신에 대한 객체로서 인식하는 직접적 내지 간접적 생의 태도를 비판하고 

자신과 동등한 실재로서의 타인을 전제로 하는 절대적 생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

다. 그리고 관계하는 타인을 주체로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였

다. 이토가는 관계하는 타인을 주체에 대한 객체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서의 인격적 타인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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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는 이토가의 기독교 신앙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토가에 의하면 신앙

은 은총으로 주어지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자신의 주체적 결단을 요하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 신앙을 신의 은총과 자신의 의지의 접점으로 보았다. 이토가가 말하는 자

신의 결단이라는 것은 신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극적ㆍ주체적으로 한걸음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토가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주

체-수동적인 대상의 관계가 아닌, 인격적 교류가 가능한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갖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공감사상과 어떻게 관련되는 

것일까? 종래의 지배적인 장애인관은 장애인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는 장애인과 관계하는 주체에게 맡겨진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격적

인 인간관계관인 공감의 세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 성장하는 공감의 관계를 강조하는 공감사상은 자신과 동등하게 실재하

는 타인을 전제하며, 양자 간에 공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자기와는 이

질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사상이 서로의 차이

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상호작용인 이상, 양자는 주체와 주체로서

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洪淨淑ㆍ松矢勝宏ㆍ中村滿紀男, 2001). 이토

가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백치아도, 지체부자유아도 이중삼중 장애를 가진 아동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느끼는 세계, 의

욕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

아가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서로가 더 높은 삶의 방식으로 향상되어 가는 지도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糸賀一雄, 1982, 250).

이와 같이 이토가는 아무리 장애가 심한 아동이라도 주체로서 타인과 공감하는 

세계를 형성하는 존재라는 점,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도가 이

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2) 내면에 대한 성찰

이토가는 인간존재에 관해 고찰할 때 일관되게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간은 타인과 깊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 먼저 타인과의 공동 가운데 자신을 확립해 가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

했다. 즉 주체적인 개개인이 있어야만 생생한 상호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자

신의 자립이 인간관계에서는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의 이토가에게 인간존

재를 묻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묻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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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과 신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중시한 이토가의 신앙태도에도 

나타나 있다. 그는 이를 ‘신앙의 일의적 문제’(糸賀一雄, 1936e)라고 표현하고 있

으나 환언하면 이는 자기의 신앙의 확립이며 전의식ㆍ전책임을 갖고 신 앞에 서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신앙인들과 연결되어 신앙생활을 보내기 이전에 자신의 신앙을 

우선 문제 삼는 이토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기간제 교사 시절 이토가는 아동의 질

을 묻기 전에 교사자신의 내면을 묻고 있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이토가는 아동

과 ‘함께 수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인격적인 교류(糸賀一雄, 1965, 282)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청년기의 이토가가 늘 자신의 내면을 깊게 성찰하고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성

찰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면 공감사상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문제를 묻고 있다. 

이토가는 함께 성장하는 공감관계를 중시하였으나 공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기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이는 ‘가치 없는 존

재’로 간주되기 쉬운 장애아의 가치에 눈 떠, 그 가치를 발견해 가는 내면적인 인간

의 변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토가는 이 같은 내면적인 변화를 사람들에게 호소했

지만 이토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신과의 대결에 엄격하게 임하였다(糸賀一雄, 

1968, 253). 공감의 세계는 자기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물음 앞에 서는 세계이며, 

공감에 근거한 관계성립의 전제로서 자기 자신의 성장, 탈피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洪淨淑ㆍ松矢勝宏ㆍ中村滿紀男, 2001).

이 같이 볼 때 이토가는 청년기사상에 있어서도, 공감사상에 있어서도 개개인,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물어, 성찰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랑의 실천 중시의 자세

이토가의 공감사상과 사랑의 인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토가는 시설운

영에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 문제 아동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그와 함께 울고 일어날 때 그 순수함 속에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깊이 성찰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수고를 함께 할 때, 그 풍부

함 속에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고 실천적이다(糸賀一雄, 1982, 254).

淸水寬(1981)가 이 예문에서 이토가의 공감사상의 태동을 감득하고 있듯이, 공

감사상 형성과정의 기반에는 사랑의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토가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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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 후의 인식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

먼저 이토가 청년기의 사랑의 인식을 정리해 보면 사랑은 관념적, 추상적인 것

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

랑의 실천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토가는 타인과의 인격적 교류는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랑이란 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성원과의 

공존을 생의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한편 이토가는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 가운데서도 사랑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리고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의 실천을 구별하면서 ‘사랑은 관념적이 아니고 실천

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일의 동료로서,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가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서로 돕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우정이라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하

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50점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손발을 움직이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며 수고도 기쁨도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100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할애한다는 것은 제한된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바치는 것입

니다(糸賀一雄, 1983, 279).

이토가에게 사랑이란 추상적인 관념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실

천되어야 하는 인간관계를 살리는 적극적인 관계행위였다. 이와 같이 볼 때 이토가

의 청년기의 사랑에 대한 인식은 그 후의 이토가 사상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사랑에 관한 이토가의 인식은 관념적인 사랑보다도 실천적

인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자세 가운데 노정되어 있다 할 수 있다.

4. 자각과 책임에 대한 인식

이토가는 자각자ㆍ책임자의 활동이 공감을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이토가가 자각자는 책임자라고 할 때 이는 새

로운 사회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자각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이토가

의 청년기에도 보여 지는데 이는 주로 국가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다. ‘日本の明日

のために(糸賀一雄, 1939c）’라는 원고에서는 조국과 이웃에 대해 실천적 사랑을 

나누고 국가의 방향에 책임의식을 가졌던 선각자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1930년대 

후반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불안을 느끼면서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여 교육

자의 입장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0권 3호)228

한편 이토가는 장애인과의 공감의 세계에 자각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받아들이

려하지 않는’사회의 부당한 차별관과 싸워 ‘공감과 연대의 생활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새로운 사회를 구축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1983, 327- 

328). 그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각자ㆍ책임자로 불렀다. 이토가는 자각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를 향하는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토가에게 

자각자ㆍ책임자는 시설의 직원이나 부모, 나아가서는 사회의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연대책임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새

로운 사회를 추구해 가는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기 이토가는 건설적인 국가에 대한 국민 및 교육자의 자각

ㆍ책임에 관심을 가졌다. 반면 그 후의 자각자ㆍ책임자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주체로 

그들에 의한 사회의 내면적인 변혁을 중시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를 굳이 제시한다면 

자각과 책임의 대상이 한편은 국가이며, 다른 한편은 사회로 묘사된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가의 관심은 일관되게 자신이 처한 세계로 향하고 있었

다. 즉 국가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동체 사람들이 자각하여, 그에 대해 책

임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생각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토가는 국가나 사회를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나 작용에 의

해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토가의 장애아교육ㆍ복지사상의 근간은 청년기부터 형성되었다

는 관점에서 그 청년기사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사상이 그 후의 이토가

의 공감사상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명한 이토가의 청년

기사상과 공감사상에 일관되게 흐르는 인식을 간결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청년시절 이토가는 인간은 주체와 주체로서의 인

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관계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감사상은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격적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관이다. 이와 같이 이

토가의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인식

한 점이다.

둘째, 사랑의 실천 중시의 자세. 이토가는 사랑에 대해 관념적 사랑보다도 실천

적인 사랑을 중시하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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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각과 책임에 관한 인식. 일관되게 이토가는 자신이 처한 국가나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책임을 자각하고 활

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이토가 사상, 특히 공감사상은 기독교 신앙, 종교철

학적 사색,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서의 교육실천을 통해 형성된 이토가의 청년기사상

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이토가의 오우미학원은 의학이나 심

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했던 일본의 다른 지적장애아 시설과 달리, 철학(또는 종교

철학)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京極高宣, 2001, 152)는 인식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토가 사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

며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과정에서 항상 음미되고, 발전ㆍ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기의 인간에 대한 고찰이 추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공감사상에 보여 지는 

그것은 중도ㆍ중증장애아동인 ‘이 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 개성 있는 이 아

이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인식이었던 것이다(糸賀一雄, 1968, 175). 오우미학원

의 아동들이 중도화됨에 따라 이토가 자신의 인간관 또한 변혁을 요구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이토가사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사상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그의 사상이 차례로 원숙해져 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

당한 해석일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토가의 사상이 우리 (특수)교육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청년기사상과 공감사상 간의 핵심구조의 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공감사상이 주체와 주체로서의 인격적 관계 맺음

을 중시한 이토가의 청년기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

해야 할 가치관의 중요한 측면을 함의하고 있다. 이토가의 공감사상은 당시의 사회

상 속에서 ‘산송장’(糸賀一雄, 1983, 273)으로 여겨졌던 중증장애아동의 교육을 

실천하면서 거듭되었던 이토가의 많은 고민과 사색이 낳은 산물이었다. 주체로서의 

인격적 관계 맺음이라는 것은 작게는 사물에서부터 크게는 신의 존재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의욕과 의지를 갖지 않는 객체로 여겨졌던 중증장애아동을 주체로 승

격시킨 공감사상의 토대가 되었다3).

이는 달리 말하면 인간존재의 중요한 근거를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과 서로 간의 성장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교육을 통해 심어줄 수 

있다면 과거와 현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또한 이러한 가치관의 큰 틀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라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과 차이의 수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장애학생을 그 

대상의 일부로 접근하고자 하는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철학은 실천 상의 

과제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내포한 철학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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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둘째, 사랑의 실천 중시의 자세. 이토가가 ‘사랑과 공감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행한 생애 마지막 강의에서 ‘사랑이 교육의 본질적인 구조’이며, 사랑과 공감에 의

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을 ‘운명공동체’(糸賀一雄, 1982, 337)로 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청년기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던 사랑의 실천 중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토가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그 중요한 기반으로 하면서도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과정 속에서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중도지적장애아동에게 생산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

해, 이토가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힘껏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자체를 생

산적 생활이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사회가 중도지적장애아동의 생산적 활동을 깨

달음으로써 사회의 가치관을 변혁해 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糸賀一雄, 

1968, 177-178). 이토가의 사상은 실천 가운데 탄생하여 실천의 초석이 되었으며, 

한층 성숙된 다음 단계의 실천 속에서 다시금 음미되어 성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

이 진정한 사상은 고정적이거나 관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혁하여 인도해 

가는 실천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적어도 특수교육자들은 각자 실천과 사색 가운데 얻은, 또한 실천의 견인차 역

할을 하는 자기 나름의 사상을 확립하고 이를 음미, 심화시켜 나가야 하며, 나아가 

이를 펼쳐 사회의 의식과 제도, 교육실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함으로

써 다음에서 논의할 자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각과 책임에 관한 인식. 이토가 사상의 중요한 특질로 자기성찰을 중시

한 점을 들 수 있다. 자기성찰을 통한 인간존재 구명의 노력이 그러하였고 교육자의 

사명에 있어서도 학생의 학습이 아니라 교사의 부단한 학습과 헌신에 초점을 두었

다. 오우미학원에서의 실천에서 ‘자각자는 책임자다’라는 실천사상을 강조할 때도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개개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호적으로 공감하는, 공감을 중핵

으로 하는 사회의 추구가 그것이다. 이토가의 이러한 사상은 일견 소극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문제의 해결점을 ‘자기자신과의 대결’(糸賀一雄, 1968, 178- 

179) 가운데 찾는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상이라 평하고 싶다.

이토가는 지적장애아동교육에 있어 자각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강한 

영향력의 발휘로써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모퉁이를 비추는’(糸賀一雄, 1965, 320) 

활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전 생명을 건 끊임없는 비춤을 이상

으로 하는 것이며, 이 실천이 깊게 세계로 통하고, 역사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신념에 찬 활동인 것이다(糸賀一雄, 196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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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가의 인식에 접해 우리 특수교육계가, 더 구체적으로는 필자 자신이 특수교

육실천에 대한 회의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특수교사에게 이에서 벗어나 “다시금 

길고 조용한 개혁의 길을 걸을 것”(糸賀房, 1969, 52)을 결심하게 하는 원점이 되

는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찰해 볼 일이다.

한편 이토가의 선구자적 책임의식은 상기와 같이 개인적 차원의 진지한 활동을 강

조하고 있지만 외부로 향한 활동 또한 중요한 요소로 내포하는 것이었다4). 실제로 이

토가는 정신박약자복지법(현재, 지적장애자복지법)의 성립, 정신박약자육성회(현재, 지

적장애자육성회) 지원, 조기발견ㆍ요육시스템 개발 등에 공헌하였다(京極高宣, 2001).

이토가의 예를 통해 본 것 같이 우리들이 자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성찰을 통한 교육실천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외부를 향한 활동이 조화로

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토가 자신을 포함한 오우미학원의 직원집단의 실천과 연구의 

축적ㆍ발전을 매개로 하여 성립한 이토가의 지적장애아교육ㆍ복지사상의 전체상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향후과제로 한국 특수교육 선각자들의 특수교육 실천 내용 및 

사상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특수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고

자 한다.

본 논문 중에 인용된 용어, 문장 등은 당시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였다.

1) 이토가 사후에 출판된 이토가 강연집 『愛と共感の敎育』(糸賀一雄, 1972)의 편저자인 永杉喜

輔ㆍ野上芳彦는 강연집 서두에 이토가의 업적에 대해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2) 2008년 9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개최된 일본특수교육학회에서는 「이토가카즈오 별세 40

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이토가의 사상과 업적을 돌아보고, 그의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등 이토가의 사상은 여전히 일본 특수교육계에서 계승해야 할 중요한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3) 이토가는 서로 느끼고, 서로 성장하는 인간관계 가운데 장애인이 상대방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

는 것을 ‘생산’으로 받아들였다. 즉 이토가는 ‘종래 생각해 온 대상자와 주체자 간의 give and 

take를 중증인에게도 give의 기쁨을 알리고, 과거의 take만의 아동복지와 절연하고자 했던 것이

다’(吉田久一, 1974, 387).

4) “이토가 원장은 아동들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운용되도록 정부나 행정당국에 건의하였고 오우

미학원장이나 법인의 임원, 혹은 시설, 학회, 연구회, 부모회 등의 임원 자격으로 정신박약아를 위

한 제도의 개선, 시책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실천에 근거한 검토를 거듭하며 솔직한 의견을 제출했

다. 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었다”(糸賀一雄記念會, 197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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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Structure of Thoughts on 

Adolescence and Thoughts on Sympathy of Itoga Kazuo

Hong, Jeongsuk

Daegu University 

<Abstract>

Considering that thoughts on adolescence embodies the origin of thoughts 

on sympathy of Itoga Kazuo, a harbinger of education and welfare for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in Japan, this study inquired into Itoga’s 

thoughts on adolescence in order to clarify the structure of thoughts on 

adolescence and thoughts on sympathy. Although preceding studies on Itoga 

found out that thoughts on adolescence constituted the origin of Itoga’s 

thoughts, they lacked empirical analysis, so it is highly required to 

investigate into how he formed his thoughts from its early stage, even from 

the biographical view of his life. It analyzed his thoughts on adolescence 

from three viewpoints: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perception concerning 

human existence, and perspective on education. This study summed up the 

contents of his thoughts on sympathy, which had to be presented in advance 

to clarify the structure of thoughts on adolescence and thoughts on 

sympathy, based on the study results of Jeongsuk Hong, Katsuhiro Matsuya, 

and Makio Nakamura (2001), and the conclusion led to the structure analysis 

of both though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understanding of 

human as relation-oriented existence, serious consideration of practicing 

love, and recognition of self-awareness and responsibility in both thoughts 

on adolescence and sympathy. At last, this study made suggestions concer 

ning the meaning of Itoga’s thoughts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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